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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한뒤“오늘 응암마을과자

매로서의 인연을 맺게 된 것

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, 이

제 응암마을은우리협회로서

는 제2의 고향이 되겠다”고

말한 후“앞으로 응암마을에

좋은 일이나 궂은 일들은 함

께 걱정하고 해결해 나아갈

것”임을밝혔다.

또 김회장은 앞으로“응암

마을을찾아농촌일손돕기에

적극 나서는 한편 이 마을에

서 생산되는 농산물 우선 구

매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능력

이 닿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

다할것”이라고밝혔다.

이에 대해 응암리 이경도

이장은“오늘 응암마을과 자

매결연을맺게된 한국사료협

회 식구들을진심으로환영한

다”고 말한 뒤“우리 마을은

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 생

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, 사

료협회식구들이주말이나휴

가철 등을 이용해 부담없이

우리마을을 찾아 즐길 수 있

기를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자매결연식에는

사료협회임직원과마을주민,

권혁승 평창군수, 김만복 평

창군농협지부장, 이양균평창

농협조합장등 각계유명인사

들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

치러졌으며, 사료협회에서는

노래방기기와 기념타올을 마

을에서는 직접 재배한 평창

감자를서로에게자매결연기

념품으로전달했다.

8-격월간사료

한국사료협회‘1사1촌 운동’에 동참
강원도평창군응암마을과자매결연

우리 협회(회장 김정호)는 현재 활발히 전

개되고 있는‘1사1촌운동’에 동참, 지난7월

2 1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응암리의응암마

을과 자매결연식을 갖고 앞으로 농촌일손돕

기 등 도농교류를강화해나아가기로했다.

이날 결연식에서 김정호 회장은 인사말을

통해“농촌은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”라고

말한뒤“이는 농촌이 우리와 같은 정서가 메

마른 도시민들이 늘 갈구하는 향수와 푸근한

정서를채워주는값진존재라는의미”임을강

◀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사료협회 김정

호 회장(왼쪽)과 마을주민 대표 이경로

이장(오른쪽) .

▲ 자매결연패교환후 기념촬영. ▲ 기념품 증정 모습. (사료협회에서는 노래방기기와 기념 타

올을 마을에서는 직접 재배한 감자를 선물함으로써 자매

결연의정을나눴다. )

1社1村 운동

▲ 행사가끝난후 기념촬영.


